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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하반기 주간성경공부 개강 

매주수요일과목요일 

2001년도 하반기 주간성경공부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 

일에 일제히 개강되었다. 약 12주 동안 진행되는 주간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충현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 
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직 신 
청하지 못한 성도들은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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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에서 거짓말을 하는 다윗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떠하는 

다윗 법궤 앞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는 다윗 빗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죽이는 다윗，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다윗| 다윗， 그는 

절기 시대에 태어나 당시의 문화와 환경의 제약 속에 살다 간 한 인 

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고 구 

체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영성이 그 가운데 약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실패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발견하며 마음의 눈울과 가슴의 즐거움으로 은혜 

의 시간을 가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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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 포로 생훨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이즈음 하만과 모르드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급기아는 온 유다인을 제국 내에서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확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정하고 하 

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이들을 구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 

더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입증하고， 자기 백성을 

지카시며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왕이심을 역력히 보여 줍니다 이와 

같이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본서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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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은 솔로몬의 중년기 때와 히스기야의 시대 사이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는 그 연대를 B,C 950~700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지혜자와 아굴 그리고 르무 

엘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 

만， 아마도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현인들로 추측됩니다 

잠언은 다앙한 문학형식들로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모 

든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처럼 잠언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 

나님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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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은 일전 다섯 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왕상 4:32) 그리고 
그가 지은 이 모든 노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이 ‘아가서’ 

(Song 01 songs)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에 

대해 교훈하고， 전도서’ 를 통해서는 인생의 참된 가치에 대해 고백 

하였다면， ’아가서’ 를 통해서는 참된 연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정경성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성경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가떼의 사랑， 김은 영적인 연합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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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14장에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投事)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흥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으며 

자기의 백성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한 이스라엘의 찬송이 시작되었다. 기쁨으 

로 춤추며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 

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라로다. 여호외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출 

15 : 1~3) ， 

그러나 약삭빠른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한 것일까? 굉야를 지나며 생기는 갈증을 잠시도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들의 원망 

과 불펑은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들이었는지 의심이 생기게 한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힘한 이스라엘이 

사흘만에 모세를 항해서 아주 현실적인 걱정을 던졌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출 

15:24) , 그들은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면 물샘과 나무그늘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불펀함에서 오는 ‘불신의 

물 을 마시고 말았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칠십 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라"(출 15:27) ,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지 45일이 지났다 이스라엘이 한번 쏟아낸 원망은 또 다른 원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 

나기 시작했다， 목마름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고프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앞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 

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출 16:2"'3) 도대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들의 가슴 속에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 분명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 중요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땀이나 구원사역보다 애굽의 음식이 더 소중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다 

원망은 늘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한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말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했다 그러 

나 바로는 그들을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였고(출 1:11). 고 

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으며(출 1:14) 심지어 멀쩡한 사내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함으로써(출 1:22) 그들이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도록 만들었다(출 2:23),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출 2:24~25) ， 그러므로 분명히 그들은 의미 없는 불평을 늘어놓았을 뿐이었다 흥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 물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은 보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물펑으로 반응하 

고말았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항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를 주셨다 “내가 너회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려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 16:4) , 성실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여전히 기회를 허락 

하시는 하나님은 진실로 침되신 분이셨다‘ 그 분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버푸시는 분이시다­
껴호와의 자비와 긍훌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애 3:22~23) ，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 하늘로부터 내려진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 ( 1 6절)， ‘희고 맛은 꿀 섞은 과 

자같은 만나(mana， 31 절)! 그들의 원망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광야에서 굶어죽는 일은 없다. 만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 
님의 은혜였다. 예수께서는 이 만나를 생명의 앙식인 자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 
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 주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언약의 자녀들을 언약의 장소로 이동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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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서 중 첫 잭에는 마태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일반적 성격과 함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 

복음은 유대인들과의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구약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장과 28장에서 예수 그리스 

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봐옵고 경배하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왕(王)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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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글로새교회에 이딘이 짐투하여 교인들을 현혹한다는 보고 

를 받고， 개인과 교회가 이단의 세력을 배격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 

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고 믿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강조합니다 이 

단의 세력이 득세하고， 복음이 변질되고， 전통과 인간의 지식에 의 

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으로 밀려나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글로새서 공부는 침으로 요긴하다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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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주 재림에 관한 종말론과 그날을 대밍하는 성도들의 믿 

음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난 당하는 데실로니가 교회에게 

박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목음을 증거할 것을 권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가 세상에서 취해야 하는 

십자가의 삶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대잠사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심판의 날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종말 

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증거해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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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웨이’ 는 ‘십자가의 길’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 

명하고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공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성경연구 

프로그램입니다‘ 바인더 교재 내용을 ‘읽고’ 강의를 듣고’ 투시물 
환등기(OHP)로 비추는 화면을 ‘보고’ 공부를 함으로써 이해가 빠르 

고 기억에도 좋습니다 제1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입니다. 이번 

학기는 특히 ‘신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세례， 삼 

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전사， 전국잔치준비， 하 

나님 백성， 기도의 특전， 주기도문， 성도의 책임， 이틴들， 형제 사랑， 

성렁 종말 등의 제목으로 15개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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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웨이 성경공부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특히 2권 

인 구약을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 

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하 

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공부를 통하여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것인가 

를 고민하면서 왔으며，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 

게 구약의 맥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1:효훨|넨톨히F펴r.s냄i톨권톨겹황갱Iκ:~rll흩ι없I~[I~턱l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잠든 제자 

들에게 다가오셔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 

접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명렁하신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말씀을 깨닫고 능력을 얻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바람 빠진 고무풍선과 같고 메마른 논 

바닥과 같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스웨이 제5권 ‘바른 기도 
생활i펀은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기도 

의 종합서입니다 한 과목 한 과목 무릎으로 배워가다 보면 여러분 

의 기도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수요 1 .2부예배및새벽기도회 l 
장소 변경 (종회 기ζ뻐|만 변경 

9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충현교회에서 열리는 
‘제86회 총회’ 로 인하여 수요예배 및 새벽기도회 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또한 19일(수) 구역장훈련도 취 
소되었다. 충현의 성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수요 1 . 2부 예배 - 본당에서 갈럴리흩로 변경 
새벽 기도회 - 본당에서 갈렬리흩로 변경 

9월 정기쩌|직회- 다음주일(23일) 진잉얘빼 후본딩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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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What is that in your Hand? 
(Exodus 4:2) 

And the LORD said to him, ‘ 'What is that in your hand?" And he said, “A staff녕’ 

One day as Moses was paSturmg 

the flock of Jethro his father-in­

law, he saw a bush actually buming 

on the mountain of Hereb , but not 

cons um ed. When he went to 

investigate thi s strange appearance , 

God called to him from the rnidst of 

the bush and said , “ Moses , Moses !" 

Moses answered , “ Here 1 am." What 

a wonderflll mome nt of 

communication. In the mjdst of his 

iso lated , lonely , and sad pos ition 

God cal le d Moses a nd Moses 

responded. God told Moses , “ 00 not 

co me nea r he re ; re m ove yOllr 

sandals from your feet , for the place 

on which yOll are standing is holy 

g rollnd " ( Ex . 3: 5 ). G od tallght 

Moses the need for cOllrtesy and 

res pec t. He took care of him by 

co mmanding him not to co me to 

c1ose , for he would sllrely die. God 

also explained who He was , “ 1 am 

the God of yOllr father, the God of 

Abraham , the God of Isaac , and the 

God of J aco b" (Ex. 3:6). When 

Moses heard thi s he covered hi s 

face. He was afraid to look at God 

beca use of Hi s awesome g lo ry . 

What an exci ting blessing to have 

direct conversation with God. 

Moses had wa ited over e ighty 

years for God ’ s revelation of 

Himsel f. His fa mily, fr iend s ‘ and 

even fe ll ow co unt rymen had 

rejected him because of hi s need to 

escape from Pharaoh for his life. He 

was truly lo ne ly in the desert bllt 

God did not ig nore him. Indeed , 

God met him at the mOllntain of 

Horeb. He explained to him all the 

bealltiflll things He had planned for 

His peop le. God wanted to g ive 

Moses a bigjob-the deliverance of 

His people from Egy pt ! But a s 

Moses stood before the Lord , he 

looked at himself and realized he 

had nothing. When we stand at the 

foo t of th e cross , s i nce re 1 y a nd 

fa ithflllly, we also immediate ly find 

that we are mere sinners. There ’s no 

room to be prolld , jllst hllmble. Like 

Palll , we can re late to be ing the least. 

When one experiences the glory and 

power of A lmi ghty God th e 

realization of our s inful nature is 

illuminated and the realjty that God 

is everything and we a re nothing 

withollt Him is manifested . 

A s Moses e ncounte red thi s 

situation he said to God , “ Who am 1, 

that 1 shollld go to Pharaoh, and that 

1 should bring the sons of Israel Ollt 

of Egypt" (Ex . 3: II )? Before 

meeting God , Moses had pride. He 

was a prince ‘ we ll ed ucated and 

phy s ica ll y , soc iall y , a nd 

economically strong. He thought he 

cOllld save his people but ended lIP 

killing an Egyptian and hav ing to 

f1 ee for hi s li fe. He re , before the 

Lord , he commllnicates to God that 

he is nothing and totally inept for the 

job. What a wonderflll 

commllnjcation! 

In the ir interac ti on , God asked 

Moses a qllestion , “ W hat is that in 

your ha nd " (Ex. 4:2)? Moses 

answered , “ A staff." AII he had was 

a shepherd ’s crook . And that’s a ll 

God needed. With Moses' staff God 

wOllld s how Hi s powe r a nd 

a uth o rit y . Pharaoh , the king of 

Egypt. wou ld kneel down to Moses . 

The Red Sea wou ld part in two and 

water WO L1 ld flow from a rock. 0 0 

you believe that a rod cOllld perform 

SL1ch miracles? On his own, Moses 

cOllld not save Israel bllt with God ’s 

provisions he was enabled . 

God asks yOll what yO L1 have in 

your hand , and whatever it may be , 

He w ill L1 se it. My dear friend , 1 

believe that yO L1 have something 

better than a rod in yOllr hand . If you 

hllmbly give what you have to the 

Lord , He w ill use it. O av id had 

noth in g w he n he fought the 

Philistine. He had no army training . 

He had never used a sword . He had 

never been in battle before. A II he 

had was a stick (see 1 Sam . 17:40). 

But God lIsed that stick to destroy 

the head of Israel’s enemy. Look at 

Gideon. With trumpets , pitchers , and 

torches he conqllered Midian. Let lIS 

remember that “ God has chosen the 

foo li 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 and God has chosen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strong" ( 1 Cor. 

1 :27) . Amen! 

Elijah visited a widow who had 

only very small pOltions of flour and 

이 1 ， and yet she fed Elijah for three 

years . Ollring the terrible drought , 

she served a se rvant of the Lord. 

What a wondelflll sacrifice . What a 

wonderf‘ul heart that prays , “ Lord , 
use me with whatever 1 have ." God 

wants to g ive you Hi s g race and 

love . He wants to lI se yo u with 

wha tever yo u have. Oon ’ t try to 

make thin gs work yO llrse lf, jll s t 

humbly let go of what yOll have to 

God and He will provide. Naaman, 

the Genti le warrior captain , was 

plaglled w ith leprosy . Hi s w ife ’s 

handmaiden, a Ii ttle Jewish g irl who 

had been taken captive , spoke of a 

prophet in he r home country who 

co uld cure Naaman . Naaman 

listened to the little g irl and asked his 

superior, the king of Aram , if he 

co uld go to Samaria to meet the 

prophet the g irl had spoken about. 

Th e k in g a ll owed hi s vi s it a nd 

Naaman got to meet Eli sha. 

My dear friend , do yOll believe in 

God ’s ways? Anyone of you, if yOll 

believe , will triumph . Oon ’ t te ll me 

yOll don ’ t have anything! God will 

use whatever is in yOllr hand to bring 

victory to His name . The Holy Spirit 

descended from hea ven to gi ve all 

be li evers th e power to be God ’ s 

witnesses , even to the remotest palt 

of the earth (see Acts 1 :8) . That 

applies to yOll if yOll ’ re a be liever. 

It’s not my choice, it ’s God ’s Word. 

Just totally obey. When Jesus went 

to the Jerusalem te l11ple he saw rich 

peop le putting their g ifts into the 

trea s ury , and he saw one poor 

w idow depos it two s l11a ll coppe r 

coins . He said , “ Trlll y 1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 for they a ll o ut of thei r 

sllrpllls pllt into the offering; but she 

out of her poverty pllt in aU that she 

had to li ve on" (Lk. 2 1 :3&4). A l11en! 

That ’s God ’s way of accounting . 

What do yOll have? The poor widow 

gave everything. God doesn ’t cOllnt 

how much yOll offer, He cOllnts how 

11111ch you have left in your pocket. 

He counts what cO l11es from yOll 

heart 

A young boy gave all his 11Inch 

to Jesus . Jes ll s lIsed the lad ’s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 h to provide 

a nice d inner for 5 ,000 people (J n. 

6:9). Mary of Bethany poured an 

alabaster vial of very costly pelfume 

over Jes us ' head (Mk. 14:3). She 

gave a ll that she had . Oorcas , a 

wO l11 an abound ing with deeds of 

kindness and cha rity died. When 

Pete r arrived , the widows showed 

hi l11 a ll the things s he had made 

(Ac ts 9 :36&39) . AII her life she 

gave to others. In tllrn , God lIsed 

Peter to bring her back to life. You 

ca n bl ess others thro ug h God ’s 

blessing lIpon yOll . Jeslls said to the 

Smyma church, “ 00 not fear what 

yOll are abollt to sllffer. Behold , the 

devi l is abollt to cast some of yOll 

into pri so n , so that yo u w ill be 

tested , and you wi ll have tribll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 l lIntil death , 
and 1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Rv. 2: 10) . 

My dear friend , whatever you 

have in yOllr hand you can use for 

God ’s g lory. You can sing , pray for 

the pastors and chllrch, be witnesses 

at yo ur job , fac tory , business , or 

office. You can share heavenly peace 

with those who surrollnd you. You 

can offer tithes for the church and 

poo r. YOll can do anythin g. God 

wants to lIse what you have for His 

g lory. Jeslls gave you everything He 

had. He did not have anything left 

after giving. Look at the cross . Jesus 

is aski ng yOll what yOll have in yOllr 

ha nd . 00 yo u wa nt to g ive Him 

sO l11ething? Let’s hll l11 bly open our 

ears and li sten fo r Hi s wonderfu l 

voice. Amen 삐 



김성관목사 

모세를부르신하나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모세가 

하루는 ‘호랩’ 산 위에서 실제로 불이 붙 

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 

다. 모세가 이 신비로운 일을 알아보기 위 
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 
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즉시 대 

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얼 

마나 놀라운 교제의 순간입니까 하나님 

께서는 외롭고 고독하며 슬픔에 가득 찬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가까이 하지 말라 

. 너의 선 곳은거룩한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랴’(출 3:5).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중함과 경외함의 자세가 필요함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시하 
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나는네 조상의 하나님 

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 이삭의 하나님 ，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 3:6). 모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갖는다 

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축복이겠습니;까? 

모세의 자아에 대한 인식과 

자가부정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르기까지 

는팔십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자 

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애굽의 바로에게 

서 도망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포들로부터 

버 림받았습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너무 

나도 고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 
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를 

‘호웹’ 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은 모세에게 그 백성을 위해 계획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 
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로부터 구출하는 큰 임무를 맡기기를 원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선 모세는 자 

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이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 

로 신실하게 십자가 앞에 설 때에 ， 우리 
역시 심각한 죄인임을 즉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저 겸 
손해질 따름입니다 바울처럼 ， 지극히 작 

은 존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할 때 ， 우리 

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며 ，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 
한상황을만나게 된모세는하나님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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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일 설교 

네 손에 가진 것아 무엇이냐 
(출 4:2) 

“여호와쩨서 그애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했습니다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이까t(출 3: 11).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 

세는 매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강인했으 

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요한 왕자였 

습니다. 모세는그가자신의 백성을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애굽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 주님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며 ，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놀라운대화입니까? 

하나닝의능력이대신함 
오7~는 대화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t(출 4:2) , “지팡이니이다 모 
세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는 양 

치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전부였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 

여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시려 했습 

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로부터 물이 샘솟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막대기 하나 

가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세 스스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 한다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손에 무엇이 들려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것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분 손에 지팡이보다 더 좋은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가 

진 것을 주님께 겸손히 드릴 때 ，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검을 써 본 경험도 없 
었으며 ， 전쟁터에 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 뿐이었 

습니다(삼상 17:40) .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적장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나 
팔과 물 항아리와 햇불만 가지고 미디안 
을 정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 
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 
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7) 

보잘 것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닝 

엘리야는 오직 한 움큼의 밀가루와 거 
의 바닥난 기름을 가지고 있던 한 과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는 삼 년 동안 엘리야에게 식사를 제공했 

습니다 심각한 가뭄 속에서도 그녀는 주 

의 종을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아름다 

운 희생입니까? “주여 내게 있는 것이 무 

엇이든지 사용하여 주소서 얼마나 아름 

다운 마음의 기도입니까9 하나님은 여러 

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원하십니 

다. 하나님은 여러분야 가진 것이 무엇이 

든지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그러 

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고 노력하지 말고， 그저 가진 것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분께서 섭 리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 장군이던 나아만 

은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여종이었던 유대인 포로 소녀로부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소녀에게서 그 이야기를듣고자신의 주 

인인 아람 왕에게 청하기를 사마리아로 
가서 그 소녀가 말한 선지자를 만날 수 있 

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나아만의 

방문을 허락했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 

님의 방법을 믿으십니까9 여러분 중 그것 

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고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있 
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승 
리를 가져오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땅 끝까지 이 

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행 

1:8 참고) .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 

신 것입니다. 그저 용전하게 순종하십시 

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 
들이 많은 예물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 

셨습니다. 그리고한가난한과부가두개 
의 작은 동전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 
리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 
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 
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 
라" (녹 21:3-4).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 

고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가진 모든 것 
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분이 얼마나 바치는지를 계산하지 않으십 

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머니에 얼 

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 

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세어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서는 

하나닝 
한 어린 소년이 그가 가진 모든 점심을 

예수께 바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년 

의 떡다섯조각과물고기두마리를사용 

하여 오천 명에게 좋은 저녁식사를 베푸 

셨습니다(요 6:9). 베다니의 마리아는 아 
주비싼향유한옥합을예수의 머리에부 

었습니다(막 14:3) 그녀는 가진 모든 것 

을 드렸습니다.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 

던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베드 

로가 그 곳에 도착했을 때 ， 과부들은 그녀 

가 했던 모든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행 

9:36-39) . 도르가는 남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도르가를 다 
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리는 하 
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도 다른 사 

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 

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 

희가십일동안환난을받으리라 네가죽 

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연 
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 

네손에있는것을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 

용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은찬양할수있 
고，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으며 ， 또 일터에서， 공장에서 , 사업장에 
서 , 그리고 사무실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주위에 있는사람 

들과 함께 하늘의 평강을 나눌 수 있습니 

다. 여러분은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 
여 십일조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는여러분이가진것을그분의 영광을위 
해 쓰기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에게그가가진모든것을주셨습니다 그 
래서 주님께는 남은 것이 조금도 없으셨 
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7’ 여러분께서 주님께 무엇 

인가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 

히 우리의 귀를 열고 그분의 아름다운 목 

소리를 경청합시다. 아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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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샤랑71Ã/고 

냐다내'Ã/ 많으떤 저들 질망하겼I네” 
통역의기쁨 

이 종 석 (장로， 몽골 단기선교텀) 
최 현 배 (대학부， 단기선교팀)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어 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 펙쥐 
베리가 던진 이 한마디는우리에게 정말로중요한게 무엇인지 
자각할기회를준다. 
8월 1일 저녁. 나는 집이 멀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몽골로 가 

기 위해 선교위원회실에 남았다. 멍하니 흔자 있다가 너무 무료하 
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펼쳤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던 중 찬송가 373장이 떠올랐 
다 “~예수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순간 눈물이 울킥하고 쏟 
아졌다. ‘그래，예수님의사랑을가지고가는거야 이결심을하고다음날새벽몽골 

로떠났다 
우리 선교팀이 처음 도착한 곳은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비오 콤비나르라는 곳이었 
다. 그곳에서 우리는 도착 예배를 드리고 의료사역을 시작했다.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몽골인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줄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들을 보며 마음 속에 짜증이 나기 시작 
했다 ‘이렇게 질서 개념이 없으니까나라가 이 꼴이지’ 

나는 그 다음 날도 의료사역에서 접수를 받고 줄세우는 일을 맡았다. ‘이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는거지?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했는데， 내 발음이 그 
렇게 나쁜가? 어느덧 나의 마음에는 몽골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 사람들은정말로질서에 대한개념이 없어요”하고불평했다 목 

사님께서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줄 
도 안서고 먼저 진료를 받으려고 하겠니 7 

‘아!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뭐하고 있었던거지7 순간， 오기 전날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악에 찌들어 있고 제멋대로인 우리를 짜증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 

셨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하고 그 날부터 모든 사역이 끝난 후 대학부 지체와 함 

께 농구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 곳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져서 복음을 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몽골 아이들은 농구를 정말 좋아했다. 그들이 먼저 공을 든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현지 아이들과 귀국 전날까지 매일 저녁 농구를 했다. 우리 
는 농구를 하면서 영어와 농구에 능통한 ‘으뜸’ 이라는 친구를 사귀었고， 현지 아이들 

과 함께 농구를 한 뒤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이 사람들 
에게 짜증을 내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다. 그렇지만 이렇게 
못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몽골인을 정말로 사랑 
하셔서 나같은못난사람도사용하시는우리 주님.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뿐이다. 

이번 몽골단기선교사역에는 금년에 

본국으로 귀국한 우리 교회 외선부 출신 
맛다 · 숫다 부부와의 동역으로 좋은 성과 
를 얻을 수 있었다. 헌신된 현지 사역자와 
의 동역이 사역활동 중에 큰 기쁨이었다. 
띠TC훈련과정으로 참가한 단원들은 가 

는 곳마다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였다 역시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감과 주님의 
참제자의식을갖고할때에큰성과를얻을수있겠구나하는것을느꼈다 
이번 몽골단기선교사역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는 출발전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몽골언어를 3개월에 걸쳐서 배운 덕분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사역지로 떠나기 전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사 
역지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몽골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 순종의 마 
음가짐 등이 참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의료팀은 내 · 치과계를 통틀어 569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진료를 받으며 비교적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의료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적잖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몽골인들과 그들의 영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을 빨빨 흘리시면서 진료하시는 장 

로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대학부 지체들은 의료팀 사역을 열심히 도우며 어린이 사역과 스포츠 사역에 초점 

을 맞추어 내실있게 진행하였다. 특별히 인형극을 보여주고 함께 농구경기를 함으로 
현지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심방팀은 수도 울란바토르와 만달거위(북고비사막) 지 역， 다르항， 그리고 에르드네 

트를 순회하면서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25가정을 직접 방문으로， 4가정은 전화심 
방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 6가정은 스스로 선교단을 찾아와서 교제하였다 
금번 몽골단기선교사역에서는 전도팀과 의료팀이 잘 협 력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 

고본다. 팀 구성원은조금 많은 편이었으나 청 · 장 · 노년층으로다양하게 구성되어 
오히려좋은화목을이루었다. 
외선부 가정을 심방하면서 여러 명이 주일성수와 교회출석 ,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 
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감사했다. 몽골현지 교회에서는 
성경 · 찬송이 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차여서 우리들이 가지고 간 신구약 성경과 
찬송을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기증하였다. 또한 그곳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 
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다음 기회에도 성경 

과 찬송을 많이 전해주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다 
몽골은 희망적인 선교지로 생각되었고 특히 충현교회 외선부를 다녀간 현지인들과 

협 력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선교지라고 생각하였다. 

정현주 · 단기 선교팀과 협력하기 위해 현재 저희가 진 
행하던 사역은 잠시 중단해 놀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8 
월 말경에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 인접국가인 네팔로 

비자여행을 다녀온 후 Mission Home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피아노와 미술 레슨을 통해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5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 

니다 물론 노방전도와 일대일 전도는 계속 할 것이며 

아울러 외선부 귀국자 형제들과 외선부 지체들의 현지 

가정을 정기적으로 심방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Mission Home을 이웃에게 개방하여 잦아오는 이웃들 
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인 

들의 특성상， 꾸준한 교제를 통해 먼저 서로에 대한 신 

뢰감을 주고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Mission HomeO I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건물 주인의 허락도 밀요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 

나님이 인도하시길 기대합니다. 더욱 멀리는 오는 1월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크리스천 마을들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가능하다고 

느끼게 되면 1월 이전에도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 

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방글라데시에서 신변의 위염과 많은 

문화 · 환경적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사역따고 있는 선교사들 
의 모습 속에서 ， 에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방글라데시 

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매일 야칩과 저 

녁으로 방글라데시의 영혼을 위애 부르짖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야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믿으며， 충현의 모든 성 

도들이 세계를 흥빼 나간 선교사들을 위애 함께 기도하길 소 

원한다. 

(박철흥전도사)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사역을 하십 

니까? 

이영하 : 저희 세 명의 선교사들은 음악과 미술을 전공 
했습니다 이러한 특기를 살려 피아노와 미술 레슨을 통 

해 현지인 선교의 접촉점을 삼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앙육이 가능한 사람을 선별해 

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방글라데시에 주님의 교회를 세 

우는 것이 저희의 최초 사역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앙 

육을 담당하시기로 하신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면서 앙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인을 모아 

방글라데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에는 변함이 없 

지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피전도 

자에 관한 앙육은 현지 교회를 소개함으로 그곳에서 이 

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러한 목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친 
행하고 있습니까? 

김서영 : 3월 20일 방글라데시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를 언어흔련의 기간으로 삼아 벙갈어 학원에 다니며 현 

지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 

다- 기본적인 언어가 가능했던 6월 말경부터 노방전도 
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배우는 언어와 전도 

에 밀요한 언어가 다르고， 외국인이 전도하는 것이 불법 

이라는 사역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해 7월 중순경에 ‘글 없는 그림책’ 을 가지고 
일주일간 전도훈련을 실시했고， 적용흔련의 일환으로 대 

중교통에서 일대일 전도를 시작했던 것을 현재까지 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인이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에 현지인 교회와의 연계를 통해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복음 사역은 위힘하다는 이 

유로 교회측에서 어려움을 표해왔습니다， 

기자 : 그러면 앞으로의 사역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사진 왼쪽부터 정현주 자매， 이명하자매， 김서영 자매 

지난 8월 6일 11시 50분경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은 다 

차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절차를 마지고 공항 정문을 나선 

기자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아고 몰려있는 많은 인파 가 

운데서 ， 이국 땅에 첫발을 내딛고 생소애하는 대원들과 방글 

라떼시 일문들을 능숙하게 통제하며 차량으로 인솔하는 세 

명의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라고 8월 13일 오전 ， 연일 

이어지는 단가선교사역의 분주함 가운데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명하， 김서영 ， 정연주 단기 펑신도 선교사(이하 선교사)와 

인터뷰시간을가졌다. 

기자 : 방글라데시를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끝으로 여 
기고， 이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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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마음이 웅직이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으로 제 멋대로입니 
다.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하기에도 죄스러운 공상과 억측에 빠 
지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노니는대로 한참을 내버려 두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왜곡과 비탄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가 있는 저의 마음을 다 
시금 말씀 위에 올려 봅니다. 제대로 서 있으라고 의지를 도구 싣L아 일으켜 
세우기를 여러번 반복하지만 저의 마음은 아직도 절망과 좌절이 더 크기 때 
문에 젖은솜처럼 뭉게지기 일쑤입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절망과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 쓰러지고 저의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에는 이러한 저를 
다시 일으키고 소생시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말씀을 붙들고 죄인의 심정으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가슴。! 아 
파오며 눈물이 흐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무서워 말하지 못했던 김은 마음의 골짜기가 말씀의 빛 아래 드 
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 

하면 주시리라" (약 1:5). 

온갖 거짓과 두려움， 왜곡과 편견， 선입견， 좌절과 절망. 늘 이런 것들로싸우고 있는 저의 약한모습이 부끄럽다 
고그분의 말씀안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한쪽구석에 깊은상처로쌓아두지도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주님의 말씀 아래서 환히 비추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찌꺼기까지 싹싹 옳어내어 주님께 가 

l 져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주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두움과 상처를 거 

두어 가시고 새 생명으로 소생시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의 왜곡과 못남이 두렵 
지 않습니다 저를 소생시켜주시는 주님 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 감사합니다. 

하냐님의방법매로 
(상하4 : l-I l 사울의 아률과 아브낼의 죽용) 

최 언 영 (청년1부， 73통기) 

C폐수그리스도의 
생rcJH 

〈슨월|쇼녀， 각 .!I 딛호 다년f. , ~C~} 
ê ，그김 : 샤 앙’ 

본문에서는 이스보셋이 그의 군장들 
의 손에 살해되는 장면과 그에 따른 다윗의 

처리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이스보셋의 군장 
인 레갑과 바아나는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을 살해 

여러분은 성정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 

도의 생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껴! 

십니까? 혹시 믿변한 생각으로 그리 

스도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래의 '1록 까운데 

흩 ~ !‘”냐 .... "ICI.애 ·‘:‘’。~ ' .11각 t:t h?J니다~ ‘ , .. ’ L ‘ 

하고 그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걸어 다윗에게 간다. 이스보 
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주며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고한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 다윗은하나님이 어떠한분이신지 설명하며 그들을죽이고， 이스보 

셋의 머리를가져다가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지낸다 

다윗은 레갑과 바아나의 알은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자신을 높이고 

적당히 하나님의 뭇으로 얼버무려 다윗에게 그것을 기뻐하라고 권하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서 건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를 자신이 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하 

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오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 
님이란 것을 진짜로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나0까기 위한 
나의 방법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나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자 
라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우린 세상의 다른 사람과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 얼마전 한 친 
구가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현재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과 
감히 버 리는 것을 보았다. 현재 것을 버 리고 새로운 것을 취함으로 인해 
서 전에 보지 못했던 안도감과 당당함이 그에게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친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그의 눈으로 알지 못 할 미 래에 대해 벌써 단정 지으며 

투명한 풍요의 색을 아름답게 색칠해 놓은 것은 아닐까? 그 친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가 바랬던 대로 되어진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7 하나님과 그 어느 것 사이에서도 적당히 타 

협하지 않고다윗처럼 그분의 뭇을분별하기 위해서 바라보았던 것이 무 
엇이었는지 생각해 본다.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으로든， 상황으로든 더욱 선명해지길 원한다. 그 
분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길 원한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깊이 
만남으로써 나의 영혼을 내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어떤 책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묵상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하는것이다 . 

서 여러분이 명확하꺼| 알고 있는 내 

용만툴 표시해 보시끼| 바랍니다. 그리고 표시하지 

못한 부분은 임고 묵S빼 보시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마음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되실 갯 

입니다(@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생각 

해 보시끼 바랍니다) . 

디 탄생(녹 2 : 1-기 

口 목자의 밤문(둑 2:8-20) 
口 알레 워애 성전 밤문(녹 2:21-40) 
口 소닌시질의 성전 밤문(녹 2:41-52) 
口 요닫강 세려I(룩 3:21-23) 
디 시일밭으심(둑 4 : 1 - 13) 

口 @성전 정와(요 2:14-22) 
口 @니고데모 중생(요 3’ 1-21) 
口 @시마리아 여인(요 4:5-42) 
口 @원의 신마의 Of들을 고질(요 4:46-54) 
口 길멀리 전도 시작(룩 4:42 - 44) 
口 4명의 어부를 부르실(룩 5:1- 11) 
口 베트로의 장모를 고지십(룩 4:38- 41) 
口 세리 마태를 부르십(불 5:27-32) 
口 12제자를 신택마십(둑 6 ‘ 12-15) 
디 산상수훈(놀 6’ 20-49) 
口 죄인인 여인의 기름부음(녹 7:36-50) 
口 다시 길릴리 전도(룩 8:1-3) 
口 전국비유(룩 8:4- 18) 
口 폭풍을 잠잠케 암(둑 8:22-25) 
口 외당상 야이로의 띨을 고집(룩 8 ‘40- 56) 
口 12제자를 보내십(녹 9:1-6) 
口 세례 요안의 죽음(룩 9:7 - 9) 
口 오전 염을 먹이심(녹 9 : 10-1 기 

디 @물위를 걸으심(요 6 ’ 16- 21) 
口 @시돈과 두로의 배적밭으실(마 15:21-28) 
口 @사진 명을 먹이쉰(마 15:32 - 39) 
口 베드로의 신앙고백(둑 9 ‘ 18-21) 
디 죽음을 일아심(둑 9 ’ 22-25) 

口 번영되십(룩 9:28-36) 
口 @성전세를 내실(마 17:24-27) 
口 @장막질을 보내심(요 7:11 - 52) 
口 @눈먼 자를 고지쉰(요 9:1-41) 
口 마리아와 막달라를 밤문(룩 10:38- 42) 
口 @죽E 나사로를 실리삼(요 11 :1-44) 
口 에루살럼 마지막전도(둑 17:11) 
口 소자를 죽목아쉰(룩 18:15-1 기 
디 부자 정넌과 대와(둑 18:18-30) 
口 죽음과 부월에 대때 일슴아십(둑 18:31-43) 
口 비디메오를 고지십(둑 18:35- 43) 
口 식개오를 부르심(둑 19 : 1-1 이 

口 마지막주간(둑 19:29-23:56) 
성전입성 

@륭려나무저주 

@성전정와 

칠문의권위 

싱전에서가르지실 

@기름부으심 

음모 

마지막만진 

@제자를위로마쉰 

갯세마네기도 

제포와수남 

십자가와죽음 

장사되심 

口 부윌 후(둑 24:1-24:53) 
t:l l t:그 C에 
.....: TC그 

@막딜러 마리아어|게 나타나심 

임마오의 두 제자어|게 나타나심 

얼지|자에게나타나쉰 

@일안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심 

@베드로에게 나타나십， 그의 제자 중 

어떤자와말아심 

口 숭진(막 16:19-20) 
(쥔}충현펀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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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증과 니눔 (교구이 otJl} 

·~，l;;톨!lÞJ. 사랑과관용그러고충성 
구개봉Z.3구역 

언젠가 기독교 상담교육 세미나에 첨석했을 때 사회자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 생 
각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고 계선 것은 무엇인가? 그때 나는 ‘사랑， 관용， 충 
성’ 세 단어를 떠 올리며 나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내 
가 속해 있는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섬기는 입장에서 나는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역장으로 부름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나태하고 소극적인 내 
모습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학습을 받고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한 구 
역식구가 있습니다. 전화심방을 하면서 그 남편의 큰 소리치는 한 마디에 놀라 그후 
다시는 수화기를 들지 못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관용은 멀기만 합니다. 구역예배 시작하기 전 
에 언제나 미리 오셔서 “구역장님 어서오세요”라며 반겨주시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다음에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맞이해야지 하면서도 언제나 기회를 놓치고마는 
준비성 없는 나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말 열심히 참석하시는 구역식구들 

에게 충성하는 내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요? 
먼저 우리는 찬송을 서너 곡 부르면서 마음문을 엽니다. 구역공과 공부가 시작되면 

구역원들이 아벤 아멘 하며 아주 진지하게 듣는 바람에 말씀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구역예배 공과가 주일날 대 예배와 연결되므로 더욱 정성을 기울이시는 구 
역식구들 모습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들은 후 구역 식구들 
은지난한주간일어났던 이야기를꽃피우십니다 
전철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예수 

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라며 힘있게 전도하시는 권사님! 무릎에 혹이 있어 물리치 

료 받으시다가 구역예배 시간이라며 달려 나오시는 권사님! 정말로 귀하십니다. 미용 
실을 실비로 경영하시며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라고 전도하시는 권사님| 이 권사님 

을 통해 우리 구역에는 새신자 한 분이 등록하여 5개월째 출석하고 계십니다.53세의 
아들이 8년 전 뺑소니차에 교통사고를 당해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며느리까 
지 집을 나가 아들의 병간호며 손자 손녀를 돌보기까지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83세의 
할머니십니다. 먼 길 교회에 가시면 훨훨 날아갈 듯이 기쁘시다는 할머니는 겸손히 
기도제목을 내 놓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가 예수님 믿고 며느리가 돌아오기만 
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이 다 없어져 갈곳이 없는 할머니 
께 교회의 구제가 큰 도웅 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 
도하고있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고 계신 것 ， ‘사랑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 

하라’ 를 머리 속에 떠올리며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과 찬송과 만나와 기 
도제목을 들고 구역식구들이 모여 있는 그곳， 구역예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박현순구역장) 

애7램을소개합니rt 

‘박 애 란’ 성도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교회에 다닐 때는 열심이지 못했습니다. 부 

모넘과 떨어져 그 후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웅을 느끼다 권 

사닝의 인도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 

오면서 마음의 양식이 풍부해짐을 느끼며 마음의 명안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닝은 살아 계실까? 하 

던 생각이 바뀌어 하나닝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싱을 알 

게되었습니다 

새가족부 환영의 시간이 기억에 남고 즐거웠으며， 자상 

하신 담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효댁정 (새가족부 통신원) 

+양호살} 
"*고하고 무꺼운 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하l 내까 녀회를 힘케 하리라” 

(af 11 :28) 

l교구 권인숙 권샤r여78세)넘어져서 대퇴부골절수술과 뇌수종으로몹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이 치유되어 심신 
이 강건해지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13교구 감정경(여7세) 중이 염으로 양쪽 귀를 수술했으나 왼쪽 귀의 수술결 
과가 좋지 않아 재수술할 예정입니다. 몸이 약한 상태에 있으니 체력의 회복과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19교구 감정중(남27세) 청년1부 소속인 형제는 단기선교 중 발병한 말라 

리아로 몸이 많이 허약한 상태입니다. 병의 치유와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 
합니다. 

맡울줄심의교회사순례 l 프랜사스 

아름다운가난 

“나를 자세히 보시오”라고프랜시스는가끔사람들에게 말했다. 그의 초상화를보 

면 마치 그가 아직도 같은 말을 하는 느낌을 받는다. 자세히 보면 프랜시스의 모습은 
초라하다. 아무렇게나 구겨진 수도복을 입고 말없이 서있다 검은 눈에 긴 코， 좁은 
이마， 주름 투성이의 입은 볼품없는 수염 속에서 꼭 다문 채 있다. 손목은 말라서 닭 
발처럼 앙상하다. ‘내가뭐처럼 보입니까?’ 라며 그자신도자기 모습을잘아는듯 웃 
으며말하곤했다. 
프랜시스， 그는 이탈리아의 아씨씨에서 1182년에 태어나 같은 장소에서 마흔 네 살 

에 죽었다. 그의 아버지는 옷을 취급해서 돈을 많이 별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프 
랜시스가 자신의 사업을 좀 확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본래부터 사업에 흥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부에 
도 별 취미가 없었다. 그의 관심은 야한 옷이나 입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었다. 그는 
본래 노래를 잘했다. 그래서 평생 노래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입 
은 노래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노래처럼 아름답게 조화된 것이 아니었 
다. 그의 노래는 맑고 깨끗했지만 그의 가슴은 언제나 흐리고 답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프랜시스는 문퉁이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난다.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모두들 접근하기를 꺼리는 대상이었다. 프랜시스는 본능적으로 피해버렸다. 
지나쳐서 가는 그의 마음은수치로가득갔다. 다같은하나님의 자녀인데 병에 걸렸다 
고피하다니 그는용기를 내어 문퉁이에게다가갔다.우선주머니에있는돈을다꺼 
내어 그에게 건네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 그의 누더기 위에다 입혔다. 그러나 그 
것은 한낱 감상일 뿐이었다. 그것을 깨달은 프란시스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는 머 
뭇거 렸다. 그러다가 와락 문퉁이를 끌어안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또한 문 
퉁이도 더 이상 더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상한 경험이었다. 자기를 버릴 때 얻 
어지는 것일까? 그는 문둥이를 안았지만 그리스도를 안은 것처 럼 느꼈다. 그리스도 
께서 가르치신 형제 사랑의 원리를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다. 

프랜시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날， 그는 모든 것 
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했다. 그는 변했 

다. 그는 주님처럼가난해지고그가난의 의미를 터득하려고했다. 그는더 이상호화 
로운 옷을 걸치고 다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가난한자들과같이 되려고했다. 한걸음더 나아가절대적인 빈곤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넓은 세상에서 홀로 있는 고아의 심정으로 변하여 심령이 가난해진 것 
이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그의 가난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에 굶주린 것이 아니 

고하나님에굶주린 것이다 하나님이그들과함께하시고그들이그것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난일까I 김기흥으| ‘천국의 기둥 에세 

·~t:터j톰아슨톨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가는 엘리자 해밀턴이 작시하고 LD 생키가 작곡한 것이다 생키는 무디의 부흥 
집회에서 영흔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어떤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녀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라고 했다-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으므로 

성경도 읽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 주님 | 부족한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이 일화를 듣고 감영을 받은 생키는 그 소녀의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해밀턴의 시에 콕을 붙여 이 찬송가를 만들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아맨”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주께 다 토로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고 은은하게 부르면 더욱 
은혜로울 것이다 (찬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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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혜 경 (집사， 영아부 교사) 

“주여 구하옵나니 ，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우리 
에게 가르치소서 .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 
떻게 행하오리 이까" (삿 13:8,12) 

지난 주일 영아부에서는 아빠 초청잔치를 열었다. 
잔치답게 엄마， 아빠， 아기 또는 할머니 ， 할아버지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신령한 예배에 동참했다. 공과 
공부 역시 “아빠 말씀을 잘 듣겠어요” 란 제목이라 전도 
사님 말씀부터 주 안에서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을 주셨다. 이날 2부 순서에는 윤석민 집사님과 김 
홍기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맡아서 키우 
면서 어려웠던 일， 즐거웠던 일 그 속에서 감사했던 일 
을 은혜롭게 말씀해 주셨다. 두 집사님께서는 먼저 아 
침에 눈을 뜨면 성경부터 읽기를 가르쳤고 가정예배를 
꼭 드리는 자녀 교육방법을 택하셨다 한다. 성경읽기 
와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함을 다시금 느껴졌다. 자녀 
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실수를 해도 모든 일을 본인 
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칭찬을 많이 하며 ， 아이에게 문 
제가 생겼을 때 크게 확대하지 말고， 자녀와 익t속한 것 
은될수있는한빨리 지켜주고또한자녀와 많이 대화 
하는 아빠가 될 것을 권유하셨다. 또，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가르치는 김 집사님과 국내에 있을 때는 어떠 
한 일이 있어도 본 교회 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 

로 하여 야간 열차를 자주 이용하셨다는 윤 집사님의 
경험담도 들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기에 모든 
말과 행동에서 모범 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중심 아래 

가족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겠 
다. 우리의 자녀를 이번 청지기 훈련 주제에 맞게 이 세 
대를 본받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 
인지를 알도록 늘 기도하며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갖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을 깊이 알게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후만흉힌 

전국 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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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 선생님의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처음엔 말똥말똥 쳐다보는 아 
이들의 시선이 얼마나 쑥스럽던지… 그리고 어른들 앞 
에서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 참 부끄럽 
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이젠 나를 보는 아이들의 눈빛 
이 정말로 고맙고， 아이와 같은 나의 모습에 참 감사함 

을 느낀다. 예수님께서 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신 말씀. 이제 그 말씀이 마음 
에 와 닿는다 아이들의 마음 속엔 정말 때묻지 않은 순 
수한 믿음이 있다. 엄마손을 붙잡고밖에 올 수 없는 아 
이들이지만， 참으로 작고 여린 믿음이지만， 그것이 순 
수하게 주님만을 향한 것임에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 
랑하시는 것 같다.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그 순 
수함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 

다. 그리고또한우리도주님 보시기엔어린아이와같 
은자들임을느낀다. 우리가저 어린아이들을볼 때 어 
떤 모습이든지 사랑스럽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주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9 기도 시간에 눈뜨고， 설교 시간에 뭔가를 먹어 
야 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선 아주 작은 어 
린 아이들。l 아닐까 승F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또한번 감사한다. 유아부에 
서 느끼는 감사와 함께 매주 유아부 찬양대의 찬양에 
참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지 
저귀는 새들처럼 지휘자 선생님을 보면서 고개를 끄 
덕여가며 입을 크게 별려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 

말 ‘아벤’ 이 절로 나옹다. 입 뺑긋 안하고일어났다앉 

는 애들도， 엄마만 쳐다보며 울상짓는 아이들도 있지 
만， 그 모습도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감이ι휠(7)ι Yl ìe[) 승 0-/떻17개1 0치숭 전OJ7F? @ 

사실 이것이 다니엘과 사l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하 

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방에게 참 빛을 전하는 ‘증인’ 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 

로 만일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승리하는 광경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읽지 않드시면 ， 소위 어려움을 딛고 영예와 부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성공 스토 

리’ 로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시각으로 뻐쁜다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파하는데 있으며 ， 이방인으로 하여 

금 ‘하나님이 참 신’ 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선교적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무엇입나까? 분영히 선교적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적용시커면서 읽으십시오. 다니엘 

이라면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서 틀림없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을태니까요. 

7장-12장을 읽으실 때에는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묵시적이고 ‘예언 

적인 내용 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쉽게 말씀드렬까요?7장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 

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살아간 것처럼， 하 

나님께서도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흥t하여 ‘뭇을 정하여’ 섭리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시대적 영웅’ 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느끼거나 생각할 때가 많습 

니다 그러나 역사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에 의해 변함없이 실현되어져 간다는 사실 

을 영심하시고， 이러한 시각으로 본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그래서 1장-6장에 나다난 다니엘 

과 세 친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도 사실은 개인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일 

뿐이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 

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 왜 하필이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 

입니다 1장-6장에 실제적으로 증명되었듯이 ， 다니엘이 하나님을 흥t하여 ‘뜻을 정하고’ 신앙 

의 절개를 지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한 뜻’ 을 다니엘에게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교통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 

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 다니엘의 하나닝을 향한 ‘정해진 마음’ 곧 

청결한 마음은 세상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기꺼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말이지요 

(다음주에계속) 

(김동하 목사출판국지도) 

이 혜 선 (유아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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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 지금 이 시간 저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저 어 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나를 더 낮추어 주시고， 때묻 
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에 
참감사하다. 

우리도 저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 
가야겠구나 느끼 면서 우리 유아부 모든 친구들이 지금 

과 같은 모습을 간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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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경에 관하여(1) 
(1)성경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친히 영광을 받으시 
기 위함이다. 천지 만물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 

는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 그런데 인간。1 하나 
님을찬OJ하기 위해서는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 

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뭇을 깨닫 
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계시’ 라 

고한다 
계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그것인데 ， 먼저 일반계시 

는 한 마디로 천지만물이라고 할 수 있다. 롬 1:19-20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하였다. 인간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분이 과연 누 
구인가를생각하다가자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특별계시란 표적과 기사， 꿈과 환상，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직접 들려주 
시던 음성 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뭇을 사람에게 얄리시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계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성경’ 
이다. 성경이 특별계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데 ， 일반계시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딩후 3:15). 



@) 2001 년 9월 1 6일 주낀흥헌 

교외소식 / 씨가족 

모임 9 베드로 9지회월례회 장소 ‘교육관 20 1호 

일시 22일(토) 19:00 23, 에스더 없|회 월례회 

1 징로월요새벽기도회 징소，최석규집사댁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 1 7웬월) 새벽기도회 후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187 ， 장소 ‘스리랑카훌 

징소 ‘ 교육관 109호 ft031-553-5524) 24 에스더 7지회 월례회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객회 10 베드로 1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18일(화) 새벽기도회 후 일시 : 18일(화) 19 00 장소 ‘아엔흘 

장소 : 교육관 109호 X。↓-〈L ， T/‘。πp머9τ ~~니}시「다。 25 에스더 8A 1회 월례회 

3 찬앙위원회월례회 (n90}4415)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 오늘찬양예배후 ; 11 베드로 16지회월례회 장소 교구모임장소 

장소 : 찬양위원회실 :;" . 
1 ι 

.}，ι 5‘ ’ 3 j 자 일 。」시λ- . 22일(토)J7:oo 26 에스더 9지회 월례회 

4 봉써원회 월례회:? -t ’ 과천 융목촌(ft503-애43)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앨웬̂I ‘ 오월늘위쐐 15원 3웰회띤t설? 12 베드로 17지회 월례회 징소 갈릴리훌 

징소;봉사 일시‘오늘교구모임후 27 에스더 10지회 월례회 

5 권시 3지회 월례회ι ‘ 
‘1 ;3i징요소한 교육관 305호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 1 9일(수) 수요핸 예배 후 5지회월례회 장소 ‘복지관지하l층 

ght 1 영o~부실 ‘1 ’r f ι 일시 22일(토) 16:00 28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 샤 짓소 ’ 교회휴닷양 일시 :오늘 15:00 

x ‘ 장소 ‘킬빈훌 

밟진효l 일시 ‘ 1 7일(월) 19:30 29 에스더 13지회 월례회 

~:남궁성집사댁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1 바울 2지회월례회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1 장소 :탁아부실 

일시 : 23일(다음주일) 15:00 대림@101-701 ， ft031-421-9699) 30 에스더 15지회 월례회 

징소 1 베다니훌 옆 새가족부사무실 15 요한 1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 바울 3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9:00 장소 베다니훌 

일시 ‘ 오늘 1 5:00 g앙 ‘ 정돈영 집사댁(ft2642-%45) 31 루q아 1지회월례회 

징소 ， 교육관 205호 16 요한 1 5지회 월례회 일시 ‘ 1 7일(월) 10:30 

3，바울 7지회월례회 일시 23일(다음주일) 15:30 장소 ‘ 영아부실(선교관 103호)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장소.베다니훌 32 루디0f4지회 월례회 

징소.예본찬양대실 17 한나 7지회월례회 일시 ‘ 20일(목) 11 :00 

4 바울9지회월례회 일시 : 1 8일(화) 08:20 장소 청계산입구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1 둔촌역한전앞 알프스살레식당2층 

장소;갈렬리흘 18 한나 13지회 월례회 33 루디아에회월례회 

5 바울 10지회월례회 일시 1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18일(화) 11 :00 

일시 ‘ 22일(토) 18:애 ~ ‘ 교육관 314호 ~ ‘영아부 
장소.수유리풍전식당 19 효꾀 15지회 월례회 34, 루디아 9지회 월례회 

(n90}4415)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일시‘오늘교구모임 후 

6 바울 12지회월례회 장소 만y-흘 징소 :갈릴리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m 에스더 1지회월례회 35, 루디아 13지회 월례회 

장소 ;영아부실 일시 : 18일(화) 09:50 일시 : 1 8일(화) 09:50 

7 바울 1 4지회월례회 g안 본당 앞(기도원행 버쇠 장소 : 본당 앞(기도원) 

일시 1 오늘교구모임후 21 ‘ 에스더 2지회 월례회 36 마리아 14지회 월례회 

E암:교육관 208호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 18일(화) 11 :00 

8 베드로 3지회월례회 ~ ‘ 교육관 206호 장소 : 이미숙집사댁 

일시:오늘교구모임후 22 에스더 5x l회 월례회 37, 마리이 16지회 월례회 

장소 : 교구모임장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 1 8일(화) 11:00 

징소 충현기도원 

38 ， 0모|이 1 7지회 월례회 

일시 ‘ m일(목) 11 :00 

집소 ’충현기도원 

(회장íl l 8-3-4(Í.{Í335) 

열세 

1 지증봉은퇴권사 

(이민자 집사의 모친 ， 6교구 관리 

구역) /2일 별세 ， 4일 장례 

2，이순순권시 

(김며정 집사의 시어머니 ， 13교구) 

/7일별서11， 9일장례 

3‘황지숙타교권사 
(김원규 성도 모친 ， 최근준 집사의 

시모， 2교구 양지1구역) 1 11일 별 

세 ， 13일장려! 

결본 

1 전준형 군(전창석 씨， 최은아 권찰 

의 아들， 2교구)과 이정민 앙(이홍 

상 씨 ， 이명회 씨의 딸， 19교구) 1 

2 1일(금) 13:00 갈렬리훌 

2 채수권 군(채이석 집사， 고순열 집 

사의 아들， 타교)과 김지이 앙(김 

창국 안수집사， 정상순 권사의 딸， 

I교구)/22일(토) 14:00 대 림똥 수 

정성결교회 

3 정성국 군(정진운 씨 ， 진형순 씨의 

아들， 임마누엘교회)과 오01정 앙 

(오갑석 씨 ， 정순례 집사의 딸-광 

성교회 ， 6교구 교회직원) 122일 

(토) 13 이 재건중앙교회 (ft546-

3197) 

저1 646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 

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 

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 

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 

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 하소서 

I1 12l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 

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게 하소 

서 .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 

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 

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 

서 .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 

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하소서 

a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살게하소서. 

성·기·는· 분 · 들 ]

댄판한E 
구분 시간 장소 

오전7:00 보」탕 ” 
11 오전 900 본당 

주일빼 배 
m 오전 ]] :00 본당 

(수화1 외해동시통역 예베 

W 오후 I 얘외국어용시용역 예얘)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드리는예매) 

찬양때배 오후 5:00 본당 

수요빼배 l 오전 1 1:00 II 오후 7:30 본당 

급요집회 오후7:30 본당 

새벽기 도회 오전 5:00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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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입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14기 LMTα명신도선교훈련과쟁교육생모집 고등부g양선교부교사모집 김의철 조선근 김은호 노광헌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교육기간 :9월8일-12월1 5일(매주 토요일 17:00-20:00) X벅 : 25서| 이상， 세례교인 문의 : 01 8-202-æ88 선교위원징 기획위원 싱경연구원깅 딩회서기 교구윈원회 ::::미。1닙- 1교구 기획위원회 신교위원회 

교 육 비 : 51만원(분할 납부가능) 오진국 이병학 융인현 최대원 김병태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개강Ehi : 버|다니흘 탁01부정 교구위원징 신교위원 옹시위원장 15，교구 2교구 3교구 9교구 에~I다부 

2001년 겨울딘기선교파송국 진옆{원회간사모집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아표|카，몽골， ClS, 스리행， 밸E떠|시， 인도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서 
g엔3부징 옹시위원 1교구장 진앙위원징 10.교구 대학부 17교구 11교구 j)드。-닙「 

uπC수료자에한해서 단기선교잡기자격이주어칩니다 컴퓨터를다룰줄 아는 재” 남선우 서동석 정운석 김영길 여국근 김교생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문의 . 내선259 /찬앙감독 01 1-212-1429 
3교구징 딩회부서기 8교구징 제 16，교구징 12교구 16교구 외신부 8교구 5교구 

쩌13기 영신도단기선교사모집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안창덕 방준영 나극장영 정진호 김용덕 

지원잭 . 정규 LMTC수료자， 137 1 고엠 중에 있는지 옹시위원 유O댄깅 17교구징 예배위원징 13교구 4교구 6교구 7교구 

파승시기 : 2001년 핸}기-2002년 ei변}기 국내외국인선교부 수련회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이성욱 고광환 신성식 

파송국가 ‘ 아프리카， 밸E떠|시 스리료셰 주제 . 이 보배를질그릇에 가졌으LI (고후 4:끼 
흘벨루O씬S때징 시링부징 김시위윈징 행징위원징 14교구 

문의전화 : 선교위원회(567-(쟁4， 맺써@u뼈.∞.때 일시 : 9월30일(주일)-10월2일(화)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 찬양감독 강임구 

~‘충헌기도원 
몽사위원 재징위원장 5교구징 기획위원장 

권M 외국인 전교부에서는외국인 형저~ . 자매들을 대상 
이하영 박인건 김인관 이병옥 · 강도사 김영기 (소년부) 

g밴3부특강 으로 수련회를 개최하고지 합니다 대부분의 순서가 각 
진도위원징 13교구장 6교구징 ，13교육위원징 

주제: 0 1단 강사 ， 김교성 목사 팀별로 자국어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알찬 수련호/기 
안종욱 최영환 임무천 이종섭 · 여전도사 
재정위원 7교구징 '112괴육위원징 징년2부장 

일시 ‘ 오늘 12:30 앙 . 교육관 307호 되도록성도들의많은기도를부탁힐니다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여배위원 15교구징 긴축위원징 9교구장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얘 이옥주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철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구 4교구 

새 가 족 을 환 ， 영 합 ‘ 니 다 
새7택부잉 제1교육위원징 건축위원 4교구징 

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8교구 7교구 15교구 12교구 10교구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신홀7엠부징 신교위원 진도위원 기획위원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752 김민정 소망부 유정란(1) 유재혁 대학부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피 「드。T닝 16，교구 대학부 정년1부 13교구 757 19 12교구징 정년1부징 O멘친S때징 대학부징 

753 김두회 2 루디아 홍성재(15) I 758 카토노조미 15 청년1부 송준학(15) I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 교정전도사 박양덕 
j)‘드。1닝-자。 실로임진잉때징 맴뉴엘친g때징 예배위원 

754 홍성재 2 고퉁부 정유진 19 .ïl%.!f-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 선교사 정은희 권영일 추은희 권요셉 
10.교구장 진도위원 기브리엘진앙대징 엠엘진S때징 이 아프소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755 이정술 7 베드로 이진규(6) I 760 박얘띠 3 청년1부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영， 최은아 

칭년2부부깅 영O범징 A뮤국 관리과장 중등3부징 명 스하리링키 이 하

01 김밸집퇴서a떼영 강시，기 정‘현주 756 이석호 7 청년2부 최용순(7) I 761 'Tτ 。~78 19 대학부 김정혜(3) I 박찬섭 
여배위원 

• 

협력선교사 허요셉(0 엽 (이프리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